
KCA, 일명‘SOS워치’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 

-「2019 공공기관 혁신·협업·시민참여 우수사례집」 수록  

- 해양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한 조난신호 발사장비 개발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‘KCA’)이 만든 ‘소형선박 

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비’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「2019 공공

기관 혁신·협업·시민참여 우수사례집」에 혁신부문 우수사례로 실렸다.

ㅇ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업무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

질 향상에 기여한 25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.

ㅇ KCA의 ‘소형선박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비’는 해양사고 시 인명

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조난신호를 해경 및 주변 선박에 즉시

발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.

□ 국가 주요통신망과 인명안전 무선국(항공, 선박 등)의 전파품질을 관리

하는 KCA는 선박무선설비 검사를 수행하면서 소형선박의 사고 

비중이 확대되는 점에 주목했다.

ㅇ 이는 5톤 미만 소형선박에서 보통 1~2인이 승선하기 때문에 추락,

전복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실내 비상용무전기가 제 역할을 하기

어렵기 때문이었다.

□ KCA는 검사현장에서 접한 어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통계자료를 시작점

으로 2017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실체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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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렇게 탄생한 안전장비 2종이 인체부착형(손목시계형) 원격장비와

사고감지형(선박센서형) 자동 조난신호 발사장비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국민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해양사고 

수색·구조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

“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어민 보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

등의 후속노력을 지속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[참고] 소형선박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비의 장점 

개발된 조난발사장비 사용을 위하여 선박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기존 
설치된 VHF 대역 무전기와 연동하여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또한 해수
부에서 e-내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과 연동 
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했다. 


